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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음’최소충전액 1만원으로 인하 
- 제11회 인천e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7월 7일부터 시행  -

- 소액충전 활용하는 학생들과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 줄 것으로 기대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7월 7일자로 인천e음 최소충전가능 금액

을 기존의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2월 26일 열린 제5회 인천e음 운영위원회에서 높은 충전

수수료로 인해 발생됐던 인천e음 운영비용을 조정할 목적으로 최소충

전액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금융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인천e음 운영비용 절감 사유가 발생했고, 이에 지난 7

월 1일 제11회 인천e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다시 원래대로 환원한 

것이다. 

  

인천e음 최소충전액을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 주 원

인은 작년부터 시행이 확대된 오픈뱅킹의 전면 도입 덕분이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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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킹의 전면도입으로 기존의 충전수수료가 75%정도 감소하게 됐고 

인천e음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에서 부담하던 수수료 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됐다. 또한, 인천e음의 인기가 크게 늘어나 1회 충전시 많은 

금액을 충전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잦은 충전으로 발생됐던 수

수료비용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시와 인천e음 운영대행사 코나아이는 바뀐 금융환경에 적극 대응하

고, 소액충전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몇 차례 협의를 거쳐 인천e음 최소충전액을 조정하는 최적안을 

만들었다. 이를 인천e음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인천e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지난 7월 1일 통과했다.   

인천e음 가입자 수는 총 152만으로 경제활동인구 164만 명의 92%에 

이르며, 인천e음 가입대상인 만 14세 이상 인구 260만 명 기준으로는 

58%에 해당한다. 7월 현재 결제액은 1조 9천여 억 원(인천e음 최초발

행이후 누적 결제액은 6조 4천여 억원)으로 연말까지 결제액이 4조원

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지역화폐 중 독보적인 발행량과 거래

량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 이어 올해도 1인당 발행규모 및 거래

액에 있어서는 전국 1위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e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2가지를 모두 완수하

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비확보 등 많은 캐시백 예산을 확보해 

경제 활성화에 큰 공헌을 해 왔다. 하지만, 지역공동체 강화정책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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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기부서비

스인‘나눔e음’을 실시했고, 5월부터 디지털소외계층을 위한 ‘너나

e음’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오는 7월 7일부터는 학생들과 저소

득층이 그동안 인천e음 사용에 애로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1

회 최소충전액을 조정해 모든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e음으로 나아가려

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천e음 플랫폼은 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각종 부가서비스를 확대 ․ 개발해 소상공인과 인천e음 애용자들

을 위한 대한민국 넘사벽 1등 지역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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